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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트로닉스 메모리가 요즘 주목 받고 있는데, 이 스핀트로닉스 메모리를 사용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류 

밀도가 낮아야 한다. 그런데 전류 밀도는 수직 자기 이방성 물질에서 감쇠 상수에 비례하게 된다. 본 연구실에

서는 작년 하계 자기학회에서 최초로 Co/Ni 다층 박막에서 광유도 세차 운동 관찰에 관해서 발표를 한바 있다

[1]. 그 때 근사식 α~1/(ωτ)[2]을 이용한 유효 감쇠 상수를 발표하였다. 이 근사식을 이용한 방법으로 외적 효과

가 더해진 유효 감쇠 상수를 구하였다. 하지만 스핀트로닉스 메모리를 사용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유 

감쇠 상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 하였다.

우리는 수직 자기 이방성을 가진 코발트/니켈 다층 박막에서 고유 감쇠 상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외부자기

장을 변화시키면서 초고속 자기 동역학을 시간 분해능을 가진 모크 현미경으로 관측하였다[3]. 외부자기장은 

필름 수직 축에서 30도 기울여서 주었으며, 외부 자기장 크기를 바꾸면서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외부 자기장이 커짐에 따라서 유효 감쇠 상수가 작아지는 것을 관측하였다. 이것은 외부 자기장이 

커짐에 따라서 외적인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세차운동 신호에서 공명 주파수와 감쇠 시간을 

구한 결과, 외부 자기장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공명 주파수는 커지고, 감쇠 시간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위의 구한 외부 자기장에 대한 공명 주파수와 감쇠 시간을 다음과 같은 식   

 , 



   에 맞추어 보았다[4]. 여기서 α은 감쇠 상수, γ은 자기 회전 비를 의미하며 H1, H2는 

   cos  cos ,    cos  cos과 같다. 

자기 회전비로 전자의 값을 사용한 결과 감쇠 상수의 값으로 0.015을 얻었다. 이 고유 감쇠 상수는 예전에 

구한 유효 감쇠 상수 0.03에 비해서 두 배나 작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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